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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 type of safety accident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in hospital and to determine the safety accident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40 senior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of 9 nursing 
colleges in 7 regions of Korea.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safety accident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ool that the researchers developed and took validity verification. Result: The most common 
safety accident in clinical practice was physical/psychological burnout, experienced by 111 students (32.6%). The second was 
psychological violence, experienced by 86(25.3%), and the third was needle stick/sharps Injuries, experienced by 63(18.5%). 
The fourth were musculoskeletal problems and sexual violence, each experienced by 43(12.6%). The occurrence of physical/
psychological burnout significantly differs depending on gender (χ2=16.40, p<.001), personality trait (χ2=7.03, p=.008), class lesson 
score (χ2=10.39, p=.006),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χ2=9.73, p=.002), health status (χ2=40.06, p<.001), and fatigue level (χ2=11.42, 
p=.003). The occurrence of traumatic injuries significantly differs depending on health status (χ2=11.89, p=.003). The occurrence of 
psychological violence significantly differs depending on personality traits (χ2=4.52, p=.033), health status (χ2=10.17, p=.006), and 
stress level (χ2=9.13, p=.010).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and cope with safety accidents in clinical practice, universities and 
hospitals should have an organic relationship and provide education on accident prevention for nursing students, continuous 
monitoring of safety accidents, and develop in-hospital safety protocols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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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바로 임상현장에 투입되어 위중한 환자간호를 담당해야 하므로 학생 시절부터 의료기관에서 임상실
습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 또한 간호사가 직면하는 의료감염, 위험한 상황 노출, 상호작용 갈등, 폭력 등 다양
한 안전사고 위험에 함께 노출되어 있다[1-3].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주사침 자상이나 감염 등의 업무 관련 안전사고 이외에 폭
력적 안전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폭행 등의 사건이 지하철이나 PC방처럼 사용 계층이 넓은 곳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수
준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67%가 의사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4].

간호대학생은 임상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간호 관련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습에 임하게 되고 다양한 실습 경험을 위해 실습
지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보다 사고의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5]. 또한 현재 간호학과 정원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하였으나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적절한 임상실습기관을 찾기 어렵고[6], 환자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임상실습교육이 학생교육
의 입장에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7] 임상실습의 안전 차원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실습실 및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학생 안전관리 규정 제정과 실습 시 사고, 감염병, 성폭력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8].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 안전사고는 크게 간호행위와 관련된 사고와 폭력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 간호행위와 관련된 사고로는 주
로 신체적 사고인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어 B형 간염 등 감염, 주사침 찔림, 칼이나 가위 등의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손상, 환자 보조 혹은 자
세 변경과 관련된 근골격계 손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5,9]. 이러한 사고의 16%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0]. 간호대
학생의 90~99.5%는 임상실습 중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협, 성폭력, 신체적 폭력의 순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5,11]. 간호사의 직장 내 폭력 경험은 18.6%인데 비해[10], 간호대학생은 환자나 보호자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경험 60%, 간호사
나 의사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경험 40.7%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 또한 간호대학생의 
60.9~63.9%에서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언어적 성희롱이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의 순으로 나타났다[12,13].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에 노출된 학생들은 두통, 요통, 수면장애, 피로 등의 신체적 불편감은 물론이고, 불안, 분노, 우울, 소진 등의 심리적 어
려움을 겪게 되며[1], 일부에서는 임상실습 안전사고 후유증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로 인해 직업정
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15], 학교를 자퇴하거나, 졸업 후 간호직을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간호교육은 주로 환자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안전은 강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16].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료인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유기적인 관계[10]가 있으므로 병원이 환자, 의료인, 간호대학생 등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17]. 간호대학생들이 폭력 등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양상은 참거나, 무시하거나, 피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15], 
간호대학생들에게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돌보는 기술도 가르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거부할 수 있도
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18].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사침 자상,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5,9,11-13,15,19-21], 안전사고 경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간
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안전사고와 폭력적 안전사고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전사고 경험을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 중 안전사고와 관련있는 변수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상실
습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모니터링, 예방 및 조기대응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각 안전사고의 발생 정도가 다른지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안전사고 경험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안전사고 경험이 다른지 파악한다.



46 ̇  Jeong Sook Park et al. A Survey on Safety Accident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47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1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1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경험을 파악하여 임상실습 안전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경남 등 7개 지역 9개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임상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4학년 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제곱 검정에 필요한 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는 작은 효과와 중간효과의 중간 값인 .2[22],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0%, df 2의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표본 수는 317명이
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34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불충분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한 34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9,23]에서 임상실습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연령, 종교, 경제, 성격유형, 이론성적, 실습성적, 안

전의식, 임상실습 중 건강상태, 스트레스, 피로, 부속병원 여부, 안전사고 예방교육 경험 등을 포함한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임상실습 안전사고 경험 측정도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안전사고 경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9,24-26]를 바탕으로 하여 근골격계 사고,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 찔림, 혈

액이나 체액 노출, 외상 등의 업무 관련 안전사고 11문항,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의 폭력 안전사고 9문항, 환자안전 사고 2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고 경험 여부를 묻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사고의 종류, 원인 및 가해자를 묻는 형식이다. 산업의학
과 교수 2명, 대학병원 보건관리자 5명, 간호학과 교수 9명, 대학병원 간호부 교육팀장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은 결과, 모든 문항의 I-CVI가 8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27],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우선 본 연구자가 각 대학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유선으로 연구 취지를 설명하여 자료수집을 허락받았다. 8개 대학에는 설문지를 우편 발

송하였고, 해당 대학의 학과장 혹은 교수 1인이 4학년 대표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학생 
대표는 휴식 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강의실 뒤편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수거함은 
1주일 후 회수하였다. 1개 대학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라고 하여, 연구자가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휴식 시간에 학생들
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강의실 뒤편에 비치된 수
거함에 넣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수거함을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평균 15분 정도 소
요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참여 방법 및 절차, 연구참여 시 획득할 수 있는 이득과 손실,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에 대해 연구동의서

로 상세히 설명하였고,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연구자료의 익명성, 사생활 및 비밀보장,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을 설명하였다. 8개 대학에서는 개별 대상자 자료수집 과정에 교수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1개 대학에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가 아닌 본 연구자
가 설문지 배부 및 수거함 회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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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안전사고 경험 및 안전사고 경험 후 보고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안전사고 경험 유무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 59명(17.4%), 여성 281명(82.6%)이었으며, 연령은 25세 이하 322명(94.7%), 26~30세 12

명(3.5%), 31세 이상 6명(1.8%)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 120명(35.3%), 없다 220명(64.7%)이었고, 경제상태는 상 26명(7.6%), 중 289명
(85.0%), 하 25명(7.4%)이었으며, 성격은 내향성 164명(48.2%), 외향성 176명(51.8%)으로 나타났다.

이론 교과목 성적은 상 60명(17.6%), 중 234명(68.8%), 하 46명(13.5%)이었으며, 실습 교과목 성적은 상 125명(36.8%), 중 195명(57.4%), 하 
20명(5.9%)이었다. 부속병원 유 109명(32.1%), 무 231명(67.9%)이었고, 일상생활 중 안전의식 약함 28명(8.2%), 보통 120명(35.3%), 강함 192
명(56.5%)이었다. 임상실습 중 건강상태는 나쁨 128명(37.6%), 보통 119명(35.0%), 좋음 93명 (27.4%)이었고,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 수준 낮음 
34명(10.0%), 보통 103명(30.3%), 높음 203명(59.7%)이었다. 임상실습 중 피로 수준은 낮음 13명(3.8%), 보통 59명(17.4%), 높음 268명(78.8%), 
안전사고 예방교육 받은 경험 있다 314명(92.4%), 없다 26명(7.6%)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40)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59 17.4

Female 281 82.6
Age 25≥ 322 94.7

26~30 12 3.5
31≤ 6 1.8

Religion Have 120 35.3
Not have 220 64.7

Economic status High 26 7.6
Middle 289 85.0
Low 25 7.4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164 48.2
Extrovert 176 51.8

Class lesson score High 60 17.6
Middle 234 68.8
Low 46 13.5

Practice lesson score High 125 36.8
Middle 195 57.4
Low 20 5.9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Yes 109 32.1
No 231 67.9

Safety awareness in daily life Less 28 8.2
Moderate 120 35.3
Much 192 56.5

Health status during practice Bad 128 37.6
Moderate 119 35.0
Good 93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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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안전사고 경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안전사고 경험은 Table 2와 같다.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를 경험한 대상자는 전체 340명 중 154명(45.3%), 폭력적 

안전사고를 경험한 대상자 144명(42.4%)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신체적·정식적 소진을 경험한 대상자가 111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심리적 폭력 86명(25.3%),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림 63명(18.5%)의 순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근골격계 안전사고와 성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각각 43명(12.6%)으로 나타났고, 외상을 경험한 학생은 42명(12.4%)이었다.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15명(4.4%), 
감염사고를 경험한 학생은 6명(1.8%)으로 적은 편이었다.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 원인 기구는 란셋 25명(41.0%), 일회용 주사바늘 21
명(34.4%), 유리조각 7명(11.5%), 인슐린 주사기 5명(8.2%) 등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안전사고의 종류는 요통 23명(53.5%), 염좌 13명
(30.2%), 근육경련 5명(11.6%) 등으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안전사고의 사유는 불균형하거나 무리한 동작 23명(54.8%), 넘어짐 7명(16.7%), 
장시간 서있기 6명(14.3%)이 응답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학생 42명 중 타박상이 21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찰과상이 9명(23.1%)이었으며, 
그 외 절개상, 열상, 천자 등이 있었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사고를 경험한 학생은 6명이었는데, 결핵, 독감, MRSA가 각 1명씩이었
고, 기타 질환이 3명이었다.

폭력적 안전사고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 중 언어적 폭력 경험자가 76명(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왕따 경험자도 2
명(2.5%) 있었다. 심리적 폭력의 가해자로 간호사가 44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 23명(31.5%), 실습학생과 병원 직원이 
각 3명(4.1%)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 중에서 성희롱 경험자가 40명(93.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성적 폭력의 가해자는 환자 또는 보
호자가 39명(95.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신체적 폭력 경험자 중 손이나 발로 맞은 경우 5명(41.7%),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받은 경우 5명(41.7%)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12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40)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n %
Stress level during practice Low 34 10.0

Moderate 103 30.3
High 203 59.7

Fatigue level during practice Low 13 3.8
Moderate 59 17.4
High 268 78.8

Experience of accident prevention class Yes 314 92.4
No 2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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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rrent Status of Safety Accident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N=340)

Types Categories n ( %) Contents n (%)Yes No Classification Categories
Safety accident 
related to 
nursing job
(n=154)

Physical/ Psychological 
burnout

111
(32.6)

229
(67.4)

Needle stick/Sharps Injuries 63
(18.5)

277
(81.5)

Tool that injured 
(n=61)

Disposable needle 21(34.4)
Insulin needle 5(8.2)

Lancet 25(41.0)
Piece of glass 7(11.5)

Sharp instrument 1(1.6)
Etc 2(3.3)

Musculoskeletal safety 
accident   

43
(12.6)

297
(87.4)

Type
(n=43)

Backache 23(53.5)
Sprain 13(30.2)
Cramp 5(11.6)

Etc 2(4.7)
Cause
(n=42)

Fall 7(16.7)
Immoderate motion 23(54.8)

Bump 2(4.8)
Prolonged standing 6(14.3)

Etc 4(9.4)
Traumatic injuries 42

(12.4)
298

(87.6)
Type
(n=39)

Abrasion 9(23.1)
Incision wound 3(7.7)

Laceration 3(7.7)
Punctured wound 2(5.1)

Bruising 21(53.8)
Etc 1(2.6)

Cause
(n=39)

Fall 4(10.3)
Immoderate motion 2(5.1)

Bump 20(51.3)
Flesh wound 7(17.9)

Sting 3(7.7)
Etc 3(7.7)

Infection 6
(1.8)

334
(98.2)

Disease
(n=6)

Tuberculosis 1(16.7)
Influenza 1(16.7)

*MRSA 1(16.7)
Etc 3(49.9)

Violent safety 
accident
(n=144)

Psychological violence 86
(25.3)

254
(74.7)

Type
(n=81)

Bullying 2(2.5)
Verbal abuse 76(93.8)

Etc 3(3.7)
Attacker (n=73) Nurse 44(60.3)

Patient or guardian 23(31.5)
Nursing student 3(4.1)

Medical staff 3(4.1)
Sexual violence 43

(12.6)
297

(87.4)
Type
(n=43)

Sexual harassment 40(93.0)
Etc 3(7.0)

Attacker (n=41) Patient or guardian 39(95.1)
Etc 2(4.9)

Physical violence 15
(4.4)

325
(95.6)

Type
(n=12)

Pinching 1(8.3)
Being beaten with hands or feet 5(1.7)

Experiencing threat 5(41.7)
Etc 1(8.3)

Attacker (n=14) Nurse 1(7.1)
Patient or guardian 12(85.8)

Etc 1(7.1)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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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경험 유무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인 신체적·심리적 소진,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 찔림, 근골격계 안전사고, 외상, 혈액, 체액 노출로 인한 감염과 폭

력적 안전사고인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중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안전사고는 신체적·심리적 소진, 외상과 
심리적 폭력 3가지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 3가지 안전사고 경험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에 속하는 신체적·심리적 소진은 성별(χ2=16.40, p<.001), 성격 특성(χ2=7.03, p=.008), 학업성적(χ2=10.39, 
p=.006), 부속병원 유무(χ2=9.73, p=.002), 실습 중 건강상태(χ2=.40.06, p<.001), 실습 중 스트레스(χ2=27.55, p<.001), 실습 중 피로 수준(χ2=11.42, 
p=.003)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인 경우, 내향적인 경우, 학업성적이 중간인 경우,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실습 중 건강상
태가 나쁜 경우, 실습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 실습 중 피로 수준이 높은 경우에 신체적·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
외 종교, 경제, 동거형태,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부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소진 경험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에 속하는 외상 경험은 실습 중 건강상태(χ2=11.89, p=.003)에 따라서만 유의하게 달랐다. 즉 실습 중 건강상태
가 나쁜 군이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경험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폭력적 안전사고에 속하는 심리적 폭력 경험은 성격 특성(χ2 =4.52, p=.033), 실습 중 건강상태(χ2=10.17, p=.006), 실습 중 스트레
스 수준(χ2=9.13, p=.010)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내향적인 경우, 실습 중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실습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에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폭력 경험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전사고 경험 후 보고 실태
간호대학생의 안전사고 경험 후 보고 실태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습 안전사고를 경험한 후 보고 상황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한 학생 39명, 병동수간호사에게 보고한 학생 36명, 병원 당국에 보고한 학생 1명이었다. 교수에게 보고한 학생 36명이었고 대
학 당국에 보고한 학생은 4명이었다. 안전사고 경험 후 보고를 하지 않은 학생도 7명이나 있었다.

안전사고를 보고한 후 개선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학생이 50명(48.1%), 피드백을 받지 못한 학생이 54명(51.9%)이었다. 피드백을 받은 
학생 중 피드백 내용이 학생의 안전간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42명(59.2%),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9명
(40.8%)이었다.

Table 3. Report Status after Safety Accident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N=340)
Variables Categories n %
Reporting route after safety accident in clinical 
practice *

Hospital 1
Head nurse 36
Acting nurse 39
University 4
Professor 36

Do not report (know reporting system) 7
Etc 8

Receiving feedback after reporting (n=104) Yes 50 48.1
No 54 51.9

Is there positive impact on safety nursing activities 
post-reporting feedback? (n=71)

Yes 42 59.2
No 29 40.8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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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 대상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와 폭력적 안전사고를 비슷하게 경험하였고, 임상실습 안전사고로서 신체적·심리적 소

진을 32.6%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소진에 대한 메타분석[28]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 소진 유병률 
23.0%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간호대학생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 부족한 술기, 통제하기 힘든 실습환경 등으로 병원 환경에 긴장을 느끼며,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가 겪는 감정노동 이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절 불능감과 감정노동으로 인해 소진에 빠지게 된다[29]. 또한 고학
년이 되면 전공교과목의 이론과 임상실습을 강도높게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소진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30]. 임상실습에서의 
무례한 경험은 부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임상실습 태도 및 환자에 대한 관심 소실 등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며, 이러한 소
진은 진로준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소진이나 이직의도를 강화시킨다[28,3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소진 조기선별, 예방 및 감소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임상실습 안전사고는 심리적 폭력으로 25.3%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폭력 중 93.8%가 
언어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중 폭력 중에서 언어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Oh 등[5], Park 등[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며, 터키 간호대학생의 40∼60%가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1]보다는 덜 심한 편이다. 언어적 폭력
을 행한 가해자는 간호사가 44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23명(31.5%)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환
자나 보호자보다는 간호사로부터 더 많은 언어적 폭력을 당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Jung 등[20], Park 등[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환
자의 생명을 다루는 복잡하고 긴급한 의료환경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의 교육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
하는 문제로 보인다.

간호대학생들은 언어적 폭력 경험 후에 분노, 위축, 우울 등의 정서반응을 느끼고, 대부분이 참기, 무시, 회피 등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31]. 간호대학생이 언어폭력에 자주 노출되면 폭력을 간호사가 겪어야 하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 간호전문직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20]. 언어적 폭력을 다루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회복력, 폭력 예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엄격한 임상 멘토 약속시스템을 수립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다양
한 폭력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워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실시하여[32,33] 학생들의 직장 내 폭력 대처 지식과 자신감을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임상실습 안전사고는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 중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는 사고로서 18.5%의 학생이 경
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주사침 자상을 경험한 학생이 39.8%라는 인도의 연구 결과[34]보다는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간호대학
생의 주사침 자상 경험 빈도가 해외에 비해 낮은 것은 병원인증평가에 대비하여 안전한 병원 환경을 구축하고, 자상 및 감염 예방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임상실습 안전사고는 간호업무 관련 근골격계 사고로서 12.6%의 학생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간호사의 업무 관
련 근골격계 질환 12개월 유병률 71.8~84%[35]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었다. 임상실습 중 환자 들기, 자세 바꾸기, 부축하기, 침대나 수액 등 무
거운 물건 옮기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넘어짐 등으로 인해 요통, 염좌, 근육경련 등의 근골격
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36]. 간호사의 업무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으로 환자 취급장치 교육, 인체공학 교육, 
관리체인 참여, 프로토콜/알고리즘 취급, 인체공학 장비 획득, 손으로 환자 들기 금지 등이 있는데, 11개 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분석연구에
서 환자 취급장치 교육과 인체공학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36] 간호대학생을 위한 근골격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에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12.6%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Lee와 Cha [19]의 연구에서
는 성적 폭력 경험 학생이 9.1%로 나타났는데 비해, 2022년 Ju와 Lee [13]의 연구에서는 63.9%가 임상실습 중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간호대학생의 성적 폭력 혹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직접간호 제공, 간호를 여성의 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간호사의 성적 대상화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성희롱에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습생은 약자라는 권력 불균형으로 인
해 성희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37]. 간호대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퍼져 있으며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
생과 관련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금지 직장문화와 성희롱 공개 및 보고 지원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신체적 폭력 경험자가 15명(4.4%)으로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번 이상 신체적 폭력을 보
고한 간호대학생이 38%인 것으로 나타나서[38] 국가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손이나 발로 맞은 경우 41.7%,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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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받은 경우 41.7%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Oh 등[6]의 연구에서 신체적 위협 경험 76.2%, 신체적 폭력 경험 23.8%로 폭력 위협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신체적 위협은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 인식이 낮고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체적 위협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재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대처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돌봄제
공자의 입장에서 건강취약자인 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어렵게 여길 수 있다[2]. 하지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은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38]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폭력 사건 신고시
스템을 갖추어서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사고를 경험한 대상자는 6명(1.8%)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일 연구[39]에서
도 2.3%로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매개감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53.3%는 주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였으나 
12.6%는 물품을 못 찾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보호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40] 감염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보호장비(PPE)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해야 했던 간호대학생은 괴로움, 무력감, 두려움, 분노를 
느꼈고, 나아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41]. 팬데믹 이후 실습생의 감염 우려와 관련된 임상
실습교육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경험자 중에서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알고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7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에 발표된 Park 등[42]의 연구에서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간호대학생의 89.3%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 발표된 Oh 등[5]의 연구에서 
폭력 피해 간호대학생의 87.8%가 가해자에게 반응하지 않고 임상실습을 지속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실습병원이 대학 부속병원이 아니라서 안전사고 피해를 보고하면 실습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9]. 교육기관은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시 안전사고 처리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실습기관에서도 간호대학생 실습교육 전담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피교육자를 보호
하고 학습권을 존중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임상실습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인 경우와 실습 중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과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31]도 있으므로 
향후 재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실습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43]와 유사하였다. 내향적 성격,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실습 
중 피로 수준이 높은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연구를 찾기 어려워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안전사고를 포괄적으로 측정한 결과 신체적·정식적 소진을 경험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
리적 폭력,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림, 근골격계 안전사고, 성적 폭력, 외상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과 감
염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발생 시 위험도가 크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안전사고 예
방, 모니터링 및 대응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 측에서는 임상실습입문 교과목에서 통합적인 시뮬레이션 기반 임상실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임상교육위원회 내에 안전 분과를 설치하여 지침 제작, 모니터링,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 효과적인 지지체계 제공, 기록, 결
과에 기반한 권고 등을 상시 활성화하도록 한다. 병원 측에서는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전담 교육간호사를 배치
하고, 직원과 환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주사바늘/환자이동 도구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를 편의표집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자료수집을 진
행하여 비대면 임상실습 도입이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COVID-19 팬데믹 이후 임상실습 안전사고 실
태를 조사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

어졌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간호업무 관련 안전사고와 폭력적 안전사고는 비슷한 정도로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이 경험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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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간호업무 관련 신체적·정신적 소진으로 간호대학생의 32.6%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 폭력 25.3%,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는 사고 18.5%, 근골격계 안전사고와 성적 폭력 각 12.6%, 외상 12.4%, 신체적 폭력 4.4%, 감염사고 1.8% 군으로 나타났
다. 내향적 성격,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실습 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 신체적·심리적 소진과 심리적 폭력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건강상
태가 나쁜 군이 외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차원에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상실습 안전사고 예방, 모니터링 및 대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
요가 있으며, 병원 차원에서는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 병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안
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추후 전국 단위로 대표성있는 표본을 추
출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안전사고 실태 조사연구와 임상실습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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